
▲권진택씨�(남강공종회� 도

유사�)가� 지난� �8월� �1�3일� 본원에� 

룏남강공실기룑�(�1�0권�)을� 기증해

왔다�.

▲권보아의� 오빠� 피아니스트� 

권순훤�(�3�2�)씨가� 최근� 서울� �S�A�C아

리랑홀� 본관에서� 진행된� 서울종합

예술학교� 음악예술학부� 피아노과� 

겸임교수로� 임명됐다�.

단      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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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동종친회 운영위원회의 개최
안동종친회�(회장� 권재주�)는� 지

난� �7월�2�1일� 안동종친회관에서� �6�0여

명이� 참석한� 가운데� 운영위원회� 회

의를� 개최했다�.

상례행사가� 있은� 후� 권재주회장

의� 인사에� 이어� 회의에� 들어가� �8월

�2�5일� 오전� �1�0시에� 안산유원지에서� 

복회를� 개최키로� 의결하고� 폐회했

다�.

 <권혁세 기자>

△권재주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.

권오경 한양大 교학부 부총장
제50회 룕펠로우룖상 수상

한양대� 공과대학� 융합전자공학

부교수겸� 교학부총장� 권오경�(�5�7

세�)� 전기공학박사가� 지난� �6월� �3�~�8

일� 미국� 보스턴에서� 개최된� 제�5�0회� 

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�(이하� 학

회�)에서� 룕펠로우�(�F�e�l�l�o�w�)상룖을� 수

상했다�.

�1�9�6�2년� 설립된� 세계정보디스플

레이학회는� 전� 세계적으로� �6�0�0�0여

명의� 전문가들이� 소속된� 최고� 권위

의� 정보디스플레이� 공학전문학회

이다�.

이� 학회는� 지난� �5�0년동안� 다양한� 

정보디스플레이기기의� 발전을� 이

끌어� 왔으며� 정보디스플레이공학� 

분야의� 학술연구와� 기술개발을� 통

하여� 정보디스플레이산업의� 활성

화를� 주도하고� 있다�.� 이� 학회에서

는� 정보디스플레이� 산업과� 기술의� 

발전에� 혁혁한� 공헌을� 한� 연구자의� 

업적을� 기념하기� 위하여� 정보디스

플레이� 공학분야의� 최고전문가를� 

의미하는� 룕펠로우�(�F�e�l�l�o�w�)룖를� 선정

하여� 상을� 수여한다�.

권오경부총장은� 액정� 디스플

레이�(�L�C�D�S�)�,� 유기발광다이오드� 

디스플레이�(�O�L�E�D� �d�i�s�p�l�a�y�)�,� 미

세� 디스플레이�(�m�i�c�r�o� �d�i�s�p�l�a�y�)�,� 및� 

�s�y�s�t�e�m�-�o�n�-�p�a�n�e�l� 기술� 분야의� 혁

신적인� 발전을� 이룩한� 공헌을� 인

정� 받아� 정보� 디스플레이공학� 분야

의� 세게적인� 석학에게만� 수여되는� 

룕펠로우룖상을� 수상하였다�.

권오경박사는� 한양大공대� 전자

공학과를� 졸업하고� 이어� 스텐퍼드

大�(�S�t�a�n�f�o�r�d� �U�n�i�v�e�r�s�i�t�y�)대학원에

서� 전기공학석사�,� 同� 전기공학박사

학위를� 받았다�.� �9�2년� �9월� 한양大공

과대학� 융합전자공학부� 조교수로� 

교육계에� 투신해� 대한전자공학회� 

부회장� 및� 협동부회장�,� 대한전자공

학회� 반도체� �S�o�c�i�e�t�y회장�,� 한양大� 

제�1�1대� 공과대학장� �,� 同� 공과대학

원장� 겸� 공과대학장�,� 한국정보디스

플레이학회장� 미국� �D�i�v책임연구원� 

등을� 역임했으며�,� 현재� 한양大융합

전자공학부교수굛同� 교학� 부총장�,� 

한국공학한림원부회장� 등�,� 국내외

적으로� 크게� 활동하고� 있으며� 또한� 

정보디스플레이� 공학분야�,� 혼성신

호� 집적회로� 설계분야�,� 스마트파워� 

집적회로� 설계분야� 및� 초고속� 시스

템에서의� 인터커넥트� 기술전공으

로�,� 이나라� 전기공학계� 연구개발굛

개척에� 선

도적� 역할

을� 하고� 있

다�.

국 가 발

전 에 � 기

여한� 공로

로� 특허기

술상�(특허

청�)�,� 젊은� 공학인상�(한국공학한림

원�)�,� 최우수교수상�(한양大�)�,� 상위� 

�1�0대� 특허등록� 우수연구자상�(�2�0�0�9

년�)� 등을� 수상했으며�,� 의용공학기

술계의� 거성�(巨星�)�,� 權門의� 큰� 그

릇으로� 부각되어� 가고� 있다�.

연락처 02-2220-0359

 <글 권오복 편집위원>

△권오경 부총장

한국외교사 전시관 여는 전 駐독일대사 권영민씨

한국의� 현대� 외교사를� 일반인

에게� 소개하는� 외교사�(外交史�)� 전

시관이� �2�4일� 충남� 아산에서� 개관

됐다�.� 전시관� 건립은� 외교관� 출신

인� 권영민�(權寧民굛�6�6�)� 전� 주�(駐�)독

일� 대사가� 추진해왔다�.� 권� 전� 대사

는� �6일� 룕퇴임하기� 직전�,� 국민의� 상

당수가� �6굛�2�5전쟁을� 미국에� 의한� 북

침�(北侵�)이라고� 믿고� 있다는� 뉴스

를� 접하고� 충격을� 받았다�.� 그때� 외

교사료� 전시관을� 건립해�,� 우리� 현

대사를� 제대로� 알려야겠다고� 결심

했다룖고� 말했다�.외교사료관� 설립은� 

쉽지� 않았다�.� 당초� 권� 전� 대사는� 퇴

임� 직후� 고향인� 충남� 아산의� 자신

의� 땅에� 전시관� 건립을� 추진했다�.� 

그러나� 아산시에서� 너무� 외진� 곳이

라� 사람이� 찾아오기� 어려우니� 시

�(市�)� 소유의� 땅에� 건립하자고� 제

안했고�,� 아산시� 내� 소규모� 역사�(驛

舍�)에� 전시관을� 세우는� 것으로� 계

획이� 바뀌었다�.� 하지만� 경제성� 등

의� 이유로� 건립� 계획� 자체가� 무산

됐다�.� 

권� 전� 대사는� 우여곡절� 끝에� 아

산시� 배미동� 환경과학공원� 내에� 한

국외교사� 전시관�(�1�5�7㎡�)을� 건립하

기로� 확정됐다고� 했다�.� 외교� 전시

관에는� �1�9�4�3년� 한국의� 독립� 보장을� 

선언한� 이집트� 카이로회담에서부

터� 최근까지� 한국� 외교의� 발자취가� 

담길� 예정이다�.� 

전시관에� 전시되는� 외교� 문서와� 

사진들은� 권� 전� 대사가� �4�0년� 가까

이� 외교관으

로� 근무하면

서� 선배� 외

교관이나� 지

인들을� 통해� 

수집한� 자료

들이다�.� 박정

희� 전� 대통령

이� �1�9�6�4년� 독

일을� 공식� 방문�,� 파독�(派獨�)� 광부

들을� 격려했을� 당시의� 독문� 및� 영

문� 연설문도� 전시될� 예정이다�.� 그

는� 항일� 운동� 당시� 이승만� 전� 대통

령이� 독립운동� 자금을� 모으기� 위해� 

미국에서� 발행한� 공채�(公債�)도� 공

개할� 예정이라고� 했다�.

 <조선일보 2012. 8. 7 조백진기자 인용>

△권영민(전 독일대사)

�2�0�1�2년� �7월� �3�0일� 월요일� �1�0시경� 

고양향교�(高陽鄕校�)와� 전국� 씨족

협회�(氏族協會�)� 주관으로� 유림들

이� 경기� 고양� 덕양� 성사동� 사근절� 

안동권희�(安東權僖�)� 선생의� 묘역

을� 역사탐방으로� 견학� 하고자� 하였

으나� 비가� 너무� 많이� 와서� 오지� 못

하고� 유림회관에서� 권� 희� 선생님의� 

연력과� 기로사시�(耆老社始�)� 그리

고� 정간공의� 기록을� 권정택�(權貞

澤�)기로회장�(耆老會長�)의� 강의로� 

설명하고� 정간공� 실기� 한질을� 정간

공� 종중에서� 기증하였다�.� 강의� 요

지는� 아래와� 같다�.

대광보국�(大匡輔國�)� 숭록대부

�(崇祿大夫�)� 검교의정부좌정승�(檢

校議政府左政丞�)� 兼� 수문전태학사

�(修文殿太學士�)� 영가부원군� �(永嘉

府院君�)

충숙왕� �6년� �1�3�1�9� 기미� 송도에서� 

출생하였다�.� 선행과� 베풀기를� 좋

아하며� 불사� 등에� 시조한� 것이� 많

고� 사림의� 고유가� 늘고� 국가의� 위

난의� 출장입상으로� 세운공이� 컸다�.� 

공민왕� �1�0년� 홍건� 족이� �1�0만� 대군으

로� 침구하니� 왕은� 안동으로� 몽진하

고� 개경은� 함락� 되어� 처참히� 유린� 

되었다�.� 적은� 무도함이� 극에� 달하였

다�.� 이듬해� �1�3�6�2년� 정월의� 경성수복

을� 위한� 대반전에� 공은� 호군으로서� 

숭인문을� 담당한� 이� 여경� 휘하로� 적

정을� 형탐하고� 계를� 말하기를� 룕적

의� 정예가� 모두� 여기에� 모여� 있는데� 

마침� 눈비가� 내려� 방비가� 헤이하니� 

만약� 출기불의로� 친다면� 가히� 이길� 

것이다�.룖라� 하고� 이튿날� 새벽에� 몸

소� 수십� 기를� 거느리고� 돌격해� 들어

가며� 크게� 북을� 울리고� 날래게� 치니� 

적의� 무리가� 크게� 놀라� 서로� 짓밟으

며� 무너졌다�.� 이때� 금호위성장군� 이

성계가� 휘하� 군사� �2천으로� 뒤따라� 

처� 들어가� 크게� 무찌르니� 오후가� 기

울� 무렵에� 적의� 괴수� 사류와� 관� 선

생� 등을� 목� 베이자� 적의� 시체가� 성

안에� 가득� 하였다�.� 이에� 적을� 벤� 것

이� �1�0여� 만이고� 남은� 무리� 파두반등� 

�1�0여만은� 도주해� 압록강을� 건너니� 

난이� 평정� 되었다�.

공은� 조선을� 개국하는� 태조� 이

성계와� 같은� 이� 문안에� 살면서� 매

우� 가깝게� 지냈다�.� 처음에� 화산군

에� 봉해지고� 외직으로� 홍주도� 병마

사를� 지냈으며� 판서를� 거쳐� 문하찬

성사에� 이르고� 영가군� 으로� 개봉되

었다�.� 목은� 이색은� 판서� 직에� 있을� 

때� 공을� 집으로� 방문한� 시에서� 룏성

재의� 계자로� 풍의도� 아름다운데� 엄

친의� 얼굴� 그리하며� 눈물을� 뿌리네� 

금가루� 이개어� 제목을� 쓰니� 민간의� 

대장경을� 모심� 그래에� 드물다�.룑� 하

였다�.� 불교를� 심신하여� �6�4세에� 여주� 

신록사에� 장경각을� 짓는� 것을� 크게� 

돕고� 오대산에� 관음� 암을� 중창하는� 

데에도� 의뜸의� 단가가� 되었다�.� �7�4세

에� 조선이� 개국� 되었고� 이듬해� 태조

�2년� �1�1월에� 개국원종공신의� 녹훈을� 

받고� 검교문하시중에� 영가부원군이� 

되었다�.� �1�3�9�4년� �8월에� 태조가� 한양

으로� 전도하고� 기로소의� 전신인� 후

기영회가� 창시� 되었다�.� 공이� 거기에� 

수좌로� 올라� 화상이� 영수각에� 계열� 

되었다�.� 태조� �7년� �1�3�9�8년� 윤� �5월에

는� 왕명으로� 새� 자전� 남문에서� 왕손

개복� 신� 초례를� 베풀었다�.� 정종�2년� 

�1�4�0�0년�6월에는� 관상사사로서� 치사� 

하였는데� 이해�1�1월에� 태종이� 즉위

하자� 공의� 관작이� 회복되어� 대광보

국�(大匡輔國�)� 숭록대부�(崇祿大夫�)� 

검교의정부좌정승�(檢校議政府左政

丞�)� 兼� 수문전태학사�(修文殿太學

士�)로서� 영가부원군�(永嘉府院君�)이� 

되었다�.� 태종� �3년� �1�4�0�3년� �3월에� 기로

소의� 후기영회가� 전항재추소로� 개

편� 되었는데� 공이� 또� 그� 수좌가� 되

었다�.� 태종� �5년� �1�4�0�6년� �1�2월� �1�9일에� 

한양에서� 졸하니� �8�7세였다�.� �3일� 동

안� 조회를� 폐하고� 태상왕과� 금상이� 

사재하고� 시호를� 정간으로� 내렸다�.

권� 희� 선생의� 묘는� 원당� 전철역� 

남쪽의� 성사동� 불당골� 마을� 안에� 

진한국대부인� 한씨와� 합장되어� 위

치하고� 있다�.� 묘소에는� 묘비�,� 장명

등�,� 상석�,� 고석�,� �2쌍이� 있으며� �,최근

의� 오석의� 비석과� 망주석�1쌍� 문인

석� �2쌍을� 그� 앞쪽에� 갗추어� 있다�.� 

봉분은� 본래� 고려조�.� 조선조초기에� 

보편적인� 사각묘였으나� 현재는� 새

로히� 단장하여� 봉분앞에� 세워진� 화

강암� 재질의� 묘비는� 높이� �8�3�c�m폭

�3�3�c�m�,두께�1�4�c�m� 윗부분은� 다듬어� 

마름모꼴로� 만들어� 세워졌음을� 알� 

수� 있다�.� 이런� 형태의� 묘비는� 조선

초기에� 간혹� 세웠는데� 보기� 어렵

다�.� 묘비의� 앞면에는� 룏조선정승정

간공� 권희지묘� 진한국대부인� 한씨� 

장룑이라� 표기되어� 있으며� 뒤면에

는� 록해� 세종� �3�1년�(�1�4�4�9�)에� 세워졌

음을� 알� 수� 있다�.� 묘비의� 우측으로

는� 높이�1�2�7�c�m에� 있는데� 화장은� 두

개로� 옥개석의� 조각� 수법이� 뛰어

난� 작품이다�.� 구조는� 사각의� 각형� 

옥게석을� 얹은� 형태이다�.� 장명등의� 

반대편에는� 또� 다른� 석물이� 보이

는데� 장명등이다�.� 정확하지는� 않지

만� 현재� 서있는� 장명등이� 세워지기

전에� 있었던� 원래의� 장명등이엇을� 

것이다�.� 비슷한� 부재가� 고려� 공양

왕능에서도� 보인다�.� 상석� 고석� 향

로석� 좌우에� 세워진� 문인석은� �1�5세

기� 중엽에� 세워진� 것으로� 보인다�.� 

관모를� 쓰고� 홀을� 두� 손으로� 받처

든� 조선조� 전기에� 일반적인� 형식을� 

갖추고� 있다�.� 몸에� 비해� 머리부분

이� 크며� 홀과� 턱이� 일정하게� 떨어

져� 있고� 땅속에� 묻힌� 부분과� 아래� 

부분등이� 조선조� 전기에� 문인석에

서� 볼� 수� 있는� 특징이다�.� 문인석� 얼

굴에서는� 눈이� 크고� 튀어나와� 험상

정간공(靖簡公) 권 희(權僖) 선생 역사탐방

궂은� 모습으로� 보이며� 팔굽에서� 수

평선� 위쪽으로� 굽혀진� 손의� 처리가� 

되어� 있다�.� 묘소� 주위에는� 이밖의� 

최근에� 세워진� 문인석과� 신도비등

이� 배치되어� 있다�.� 결론적으로� 권� 

희선생묘는� 이시기의� 만들어진� 무

덤들에서� 많이� 보이는� 풍자적이라

고� 볼� 수� 있는� 재미있는� 유적이라� 

할� 수� 있겠다�.

묘소는� 경기� 고양시� 덕양구� 성사

동� 사근절� 성지산에� 유좌로� 합폄� 

되었다�.� � <기로회장 권정택>

△정간공묘소

△문관석장명등

추석이� 다가� 온다�.� 풍성한� 가을

의� 수확을� 맞아� 서양은� 추수감사

절�,� 동양은� 추석�(秋夕�)마지로� 한해

의� 농사를� 결산하며� 조상에게� 햇곡

식으로� 예를� 올린다�.

제사� 상차림에� 대표적인� 예법� 홍

동백서�(紅東白西�)법과� 조율이시

�(棗栗梨枾�)법을� 택하여� 예를� 올리

는� 가정이� 많다�.� 그중� 조율이시에� 

대하여� 그� 뜻을� 새겨본다�.

대추(棗)

대추나무는� 암수가� 한� 몸이고�,

한� 나무에� 열매가� 엄청나게� 많이� 

열리는데� 꽃� 하나에� 반드시� 열매가� 

맺히고� 나서� 꽃이� 떨어진다�.� 헛꽃

은� 절대로� 없다�.� 즉�,� 사람으로� 태어

났으면� 반드시� 자식을� 낳고� 죽어야� 

한다는� 뜻이다�.� 

대추는� 통� 씨� 여서� 절개를� 뜻하

고� 순수한� 혈통과� 자손의� 번창을� 

기원하는� 의미이다�.� � 대추는� 붉은� 

색으로� 임금님의� 용포를� 상징하고� 

씨가� 하나이고� 열매에� 비해� 그� 씨

가� 큰� 것이� 특징이므로� 왕을� 뜻한

다�.� 왕�(王�)이나� 성현이� 될� 후손이� 

나오기를� 기대하는� 의미와� 죽은� 혼

백을� 왕처럼� 귀히� 모신다는� 자손들

의� 정성을� 담고� 있다�.

밤(栗)

밤나무는� 땅� 속에� 밤톨이� 씨� 밤

�[생밤�]인� 채로� 달려� 있다가� 밤의� 

열매가� 열리고� 난� 후에� 씨� 밤이� 썩

는다�.� � 그래서� 밤은� 자신의� 근본을� 

잊지� 말라는� 것과� 자기와� 조상의� 

영원한� 연결을� 상징한다�.� 이런� 이

유로� 밤나무로� 된� 위패를� 모신다�.� 

유아가� 성장할수록� 부모는� 밤의� 

가시처럼� 차츰� 억세었다가� �"이제는� 

품안에서� 나가� 살아라� 하며� 밤송

이처럼� 쩍� 벌려주어� 독립된� 생활을� 

시킨다는� 것이다�.

밤은� 한� 송이에� 씨알이� 세� 톨이

니� �3정승�(領議政�,� 左議政�,� 右議政�)

을� 의미한다�.

배(梨)

배는� 껍질이� 누렇기� 때문에� 황인

종을� 뜻하고�,� 오행에서� 황색은� 우

주의� 중심을� 나타낸다�.� 흙의� 성분

�(土�)인� 것이다�.� 이것은� 바로� 민족

의� 긍지를� 나타낸다�.� 배의� 속살이� 

하얀� 것으로� 우리의� 백의민족에� 빗

대어� 순수함과� 밝음을� 나타내� 제물

로� 쓰인다�.

배는� 씨가� �6개여서� 육조�(吏曹� 戶

曹� 禮曹� 兵曹� 刑曹� 工曹�)의� 판서

�(判書�)를� 의미한다�.

감(枾)

콩� 심은데� 콩나고� 팥� 심은데� 팥

이� 나는� 것이� 천지의� 이치인데� 감

만은� 그렇지� 않다�.

감의� 씨앗을� 심으면� 감나무가� 나

지� 않고� 대신� 고욤나무가� 나는� 것

이다�.� 그래서� �3�~�5년쯤� 지났을� 때� 기

존의� 감나무를� 잘라서� 이� 고욤나무

에� 접을� 붙여야� 그� 다음� 해부터� 감

이� 열린다�.

감나무가� 상징하는� 것은� 사람으

로� 태어났다고� 해서� 다� 사람이� 아

니라� 가르치고� 배워야� 비로소� 사람

이� 된다는� 뜻이다�.

가르침을� 받고� 배우는� 데는� 생가

지를� 칼로� 째서� 접붙일� 때처럼� 아

픔이� 따른다�.

그� 아픔을� 겪으며� 선인의� 예지

를� 받을� 때� 비로소� 하나의� 인격체

가� 될� 수� 있다는� 것이다�.� � 감나무는� 

아무리� 커도� 열매가� 한� 번도� 열리

지� 않은� 나무를� 꺾어� 보면� 속에� 검

은� 신이� 없고�,� 감이� 열린� 나무는� 검

은� 신이� 있다�.

이것을� 두고� 부모가� 자식을� 낳고� 

키우는데� 그� 만큼� 속이� 상하였다� 

하여� 부모를� 생각하여� 놓는다고� 한

다�.

감은� 씨가� �8개여서� �8방백�[�8도� 관

찰사�(觀察使�)�,� �8도� 감사�(監事�)�]를� 

뜻한다�.� �8도� 관찰사가� 후손에� 나오

라는� 의미이다�.

이상과� 같이� 제사상의� 주된� 과일

로� 대추�,� 밤�,� 배�,� 감이� 오르는� 것은� 

이들이� 상서로움�,� 희망�,� 위엄�,� 벼슬

을� 나타내는� 전통적� 과일이기� 때문

이다�.� 제상�(祭床�)의� 앞� 열에� 올려

놓는� 과일의� 의미를� 생각한다면� 요

즘� 포도나� 수박등을� 올리는� 가정은� 

생각해� 볼일이며� 조상의� 공덕을� 기

리고� 추모하는� 것은� 자손� 된� 당연

한� 도리로서� 대대손손� 우리가� 지켜

나가야� 할� 전통이다�.

아울러� 제상�(祭床�)� 차림의� 표본

�(한국전례원�)을� 소개한다�.

진설절차(陳設節次)

①� 집사자� 앞으로부터� 다음과� 같

이� �5열로� 진설한다�.

�1열은� 실과와� 조과의� 과일류

�2열은� 포�,� 혜�,� 채소의� 반찬류

�3열은� 육탕�,� 어탕�,� 소탕의� 탕류

�4열은� 어전�,� 육전�,� 어적�,� 육적�,� 등� 

전류와� 적류

�5열은� 잔대�,� 시접�,� 반�,� 갱�,� 편�,� 면

류

※� �3열과� �4열을� 바꾸어� 진설도� 

한다�.

②� 신위를� 정면으로� 향하여� 집사

자의� 右편을� 東으로� 左편을� 西로� 

삼는다�.�(神位之左� 生人之右가� 東

向�)

③� 진설에는� 합설�(合設�)과� 단설

�(單設�)로� 구분한다�.

④� 음양�(陰陽�)의� 이치를� 따라� 천

산물�(天産物�)인� 적�,� 탕은� 陽인고로� 

양수인� �1�,�3�,�5�,�7의� 홀수로� 쓰고� 지산

물�(地産物�)인� 과일�,� 채소� 등은� 陰

인고로� 음수인� �2�,� �4�,� �6�,� �8의� 짝수로� 

제수의� 가지수를� 정한다�.

※� 제례종선조�(祭禮從先祖�)� 선

조때부터� 내려운� 예식에� 따른다�.

조율이시(棗栗梨枾)에 담긴 뜻과 진설(陳設)

본원� 전

례위원장

인� 農叟

權 寧 夏� 

부 총 재

�(예천굛좌

윤공파� �3�4

世�)가� �7월�6일� 오후� �9시� 숙환으로� 

자택에서� 별세했다�.� 향년� �7�4세�.

공은� 다년간� 노봉서원� 관리보

존� 위원장으로서� 吾門� 유적굛서

원관리에� 심혈을� 기울였으며� 고

매한� 성품과� 사랑과� 우애로� 상

봉하솔하면서� 전통의례� 제의례

�(祭儀禮�)에� 밝아� 權門� 享禮와� 

문사에� 공헌하였으며� 권문은� 정

의롭고� 가례에� 해박한� 별을� 잃

었으니� 슬프고� 슬프도다�.� 삼가� 

고인의� 명복을� 빕니다�.

많은� 조문객이� 참레한� 가운데� 

�2�8일� �3일장을� 경북� 에천군� 호명

면� 내신리� 선영에� 안장했으며�,� 

유족으로� 미망인� 진성이씨와� �3

남�2녀가� 있다�.� <편>

별      세

農叟 權寧夏 본원 부총재 別世

용 어 한  글 해           석

� 左脯右醯 � 좌포우혜 � 포는� 왼쪽�,� 식혜는� 오른쪽

� 魚東肉西 � 어동육서 � 물고기종류는� 동쪽�,� 육고기는� 서쪽

� 東頭西尾 � 동두서미 � 고기머리는� 동쪽�,� 꼬리는� 서쪽

� 生東熟西 � 생동숙서 � 생채소류는� 동쪽�,� 익힌� 채소류는� 서쪽

� 左麵右餠 � 좌면우병 � 국수는� 왼쪽�,� 떡은� 오른쪽

� 茅東退西 � 모동퇴서 � 모사는� 동쪽�,� 퇴주그릇은� 서쪽

진설용어(陳設用語)


